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

간추린 남북 언어 차이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
간추린 남북 언어 차이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

간추린 남북 언어 차이



<일러두기>

이 책자는 남북 교류와 소통을 위하여 우리가 미리 알아 두면 

좋은 북한의 어휘와 표현을 간단히 소개한 자료집입니다. 

여기에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비교하였으며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거나 비슷한 말은 빗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예) 가락지빵/도나트

2. 생략이 가능한 부분은 소괄호 안에 보였습니다. 

   (예) 손전화(기)

3. 남한 용례 앞에는 (남)을, 북한 용례 앞에는 (북)을 붙였습니다.  

4. 제시한 용례의 띄어쓰기는 남한의 규정을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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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북의 어휘 비교

(1)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어휘

                                   

 

 

    남  : 오징어          북  : 낙지    

남북은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를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르고, 낙지를 북한에서는 ‘서해낙지’라고 

부릅니다.  

남 북

가스레인지 가스곤로

가출 탈가

개고기 단고기

교감 부교장

교도소 교화소

나이테 해돌이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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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트하다’를 북한에서는 ‘산보하다’라고 함.

2) 북한에서는 ‘비법’을 많이 씀.

3) ‘상호 간’을 북한에서는 ‘호상간’이라고 함.

4) 북한에서는 ‘가격이 싸다’보다 ‘가격이 눅다’를 많이 사용함.

남 북

냉장고 랭동기

다이어트 살까기

데이트 산보1

도넛 가락지빵/도나트

돌고래 곱등어

맞벌이 가정 직장세대

멜로디언 입풍금

무빙워크 자동복도

박스 지함

법원 재판소

볼펜 원주필

불법 비법/불법2

사인/서명 수표

상추 부루

상호 호상3

샤프(펜슬) 수지연필/샤프연필

서랍 빼람/서랍

소시지 칼파스/꼴바싸/고기순대

스마트폰 타치/지능형손전화(기)

식목일 식수절

싱크대 가시대

싸다 눅다/싸다4

아이스하키 빙상호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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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북한에서는 각각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부름. 

남 북

양계장 닭공장

에너지 에네르기

에스컬레이터 계단승강기/자동계단

에어컨 랭풍기

와이퍼 비물닦개

우체국 체신소

잼 (과일)단졸임/쨤

전기밥솥 전기밥가마

주민등록증 공민(등록)증

진공청소기 흡진기

(TV) 채널 통로

초등학교 소학교5

컨테이너 짐함

컵 고뿌

태블릿(피시) 판형콤퓨터

파우더 돌분

팝콘 강냉이튀기

플러그 꽂개

피망 사자고추

학과장 강좌장

한반도 조선반도

한복 조선옷

해코지 남잡이

헌병 경무원

헤딩슛 머리받아넣기

화장실 위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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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북

화장지 위생종이/위생지

휴대폰 손전화(기)

구설수에 오르다 말밥에 오르다

싸가지 없다 도덕 없다

남북의 형태가 다른 어휘 중에는 맞춤법, 한자어 발음, 외래어 표기법이 

달라서 표기가 일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남 북

갈치 칼치

거북이 거부기

날짜 날자

너끈하다 넉근하다

널따랗다 넓다랗다

넓적다리 넙적다리

눈썹 눈섭

닦달 닥달

드디어 드디여

색깔 색갈

섣부르다 서뿌르다

설거지 설겆이

손뼉 손벽

숨바꼭질 숨박곡질

아내 안해

안쓰럽다 안스럽다

약삭빠르다 약삭바르다

오류 오유

올바르다 옳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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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북

왜곡 외곡

외치다 웨치다

우레 우뢰

우스꽝스럽다 우습강스럽다

움큼 웅큼

(불구대천의) 원수 원쑤

의식주 식의주

이빨 이발

일꾼 일군6

줍다 줏다

짓궂다 지꿎다

폐 페7

핑계 핑게

발췌(拔萃) 발취(拔萃)

췌장(膵臟) 취장(膵臟)

퇴고(推敲) 추고(推敲)

라디오 라지오

마라톤 마라손

바이러스 비루스

샤워 샤와

캠페인 깜빠니야

타이어 다이야

6) ‘-꾼’을 북한에서는 ‘-군’으로 적음. 

   (남) 나무꾼, 잔소리꾼, 춤꾼

   (북) 나무군, 잔소리군, 춤군

7)  ‘폐’를 북한에서는 ‘페’로 적음. 

   (남) 노폐물, 폐교, 폐백, 폐업, 화폐

   (북) 로페물, 페교, 페백, 페업, 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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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북

토마토 도마도

탱크 땅크

펑크 빵크

피자 삐짜

(2)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조금 다른 어휘

사무실에서

남  : 커피 드실래요?    

북  : 일없습니다. (사양의 의미)    

식당에서

남  :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북  : 일없습니다. (‘괜찮다’의 의미)    

남북 어휘 중에는 형태는 같지만 의미나 용법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없다’는 남한에서는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의 의미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가벼운 사양의 뜻이나 ‘괜찮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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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설명

극성스럽다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잘 쓰입니다. 

(남) 극성스러운 팬 때문에 힘들다. 

(북) 일솜씨가 어찌나 극성스럽고 빨랐던지 해놓은 일이 여간만 

탐탁하지 않았다.

극장

남한에서는 영화를 상영하는 곳을 가리키지만 북한에서는 

‘연극, 음악, 춤’ 등을 공연하는 곳을 ‘극장’이라고 하고,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영화관’이라고 하여 둘을 구분합니다. 

까지다
남한에서는 ‘학생이 까졌다’고 하면 ‘학생이 되바라졌다’의 

의미지만 북한에서는 ‘학생이 (살이) 빠졌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늙은이

남한에서는 ‘늙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늙은 사람’을 중립적으로 가리킬 때 씁니다. 남한과 

달리 비하의 뜻이 없습니다.

(북) 늙은이와 젊은이 / 늙은이들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품성이다.

문란하다

북한에서도 도덕, 질서, 규범 등과 관련해 사용되지만 남한과 

다른 문맥에서도 쓰입니다. 

(북) 교실이 문란하다.(=질서가 없다) / 3학년 1반 줄이 

문란하다.(=줄이 안 맞다)

바쁘다

북한에서는 ‘겨를이 없다’의 의미 외에 ‘힘들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북) 요즘 공부하기가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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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설명

방조하다

남한에서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북한에서는 긍정적 

의미로도 잘 쓰입니다. 

(남) 그는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북) 항해사는 선장의 사업을 방조하며 배의 항행 보장을 맡아 

수행하는 일군이다.

배우

남한에서는 연기자만 배우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성악 배우), 서커스를 하는 사람(교예 배우) 등도 

배우라고 부릅니다. 

사변

남한에서는 역사적, 부정적 사건에 주로 사용하지만 북한에서는 

일상적, 긍정적인 경우에도 쓰입니다.

(북) 철길 개통은 커다란 사변이였다

살찌다

남한에서는 동물과 사람에게 쓰지만 북한에서는 주로 동물에게 

사용합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흔히 ‘몸이 

나다’를 사용합니다. 

(남) 요즘 내가 살쪄서 옷이 작다.  

(북) 돼지가 피둥피둥 살쪘다.

소행

남한에서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북한에서는 긍정적 

의미로도 잘 쓰입니다. 

(남) 범죄자의 소행 

(북) 아름다운 소행

야근

남한에서는 밤늦게까지 하는 근무를 의미하지만 북한에서는 

밤낮 교대로 일하는 경우 밤에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 요즘 야근이 많아 힘들다. 

(북) 나는 낮에 일하는 것보다 야근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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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설명

여위다

남한에서는 주로 윗사람에게 쓰지만 북한에서는 동물이나 

자기보다 아랫사람, 혹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씁니다. 

북한에서는 윗사람에게 ‘축이 가다’를 사용합니다. 

(남) 선생님, 그동안 여위셨네요. 

(북) 강아지가 홀쭉하게 여위였다. 

(3) 국가명

남북의 외래어 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국가를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 북

네덜란드 네데를란드/화란

덴마크 단마르크

독일 독일/도이췰란드

동티모르 동부띠모르

러시아 로씨야

루마니아 로므니아

멕시코 메히꼬

모로코 마로끄

미얀마 먄마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슈

베트남 윁남

벨기에 벨지끄

세르비아 쓰르비아

스웨덴 스웨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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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북

슬로바키아 슬로벤스꼬

아랍에미리트 아랍추장국

아이슬란드 이슬란드

자메이카 져메이커

체코 체스꼬

캄보디아 캄보쟈

크로아티아 흐르바쯔카/흐르바찌야

터키 토이기/뛰르끼예

튀니지 뜌니지

포르투갈 뽀르뚜갈

폴란드 뽈스카

헝가리 웽그리아/마쟈르

 2. 남북의 언어예절 비교

(1) 경어법

○ 존칭 표현의 제한적 사용

북한에서 여사(女士), 댁, 가계(家系), 자제(子弟) 등의 말 들은 김일성과 

그 가계에만 사용됩니다. 또한 ‘께서’나 ‘-님’, ‘-시-’ 같은 존칭 표현들도 

김일성과 그 가계를 높일 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외의 인물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됩니다. 그 결과 북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존칭 

표현들을 남한에 비해 덜 쓰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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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했습니까?”는 ‘-시-’가 들어가지 않아 남한에서는 무례하게 들리지만 

북한에서는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 ‘-ㅂ시다’의 용법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권할 때 쓰는 ‘-ㅂ시다’의 용법에도 남북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에서 ‘-ㅂ시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은 분에게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버지, 집에 갑시다.”, 

“선생님, 식사합시다.”처럼 나보다 높은 분에게도 쓴다고 합니다. 즉 

북한에서 ‘-ㅂ시다’는 남한의 ‘-시죠.’나 ‘-실까요?’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인사말

○ “그새 앓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는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새 앓지 않았습니까?”를 

인사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 “새해를 축하합니다.”

남한에서는 연말연시의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 “할아버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래 오래 앉아 계십시오.” 

북한에서는 “오래 오래 앉아 계십시오.”가 장수를 기원하는 인사말로 

쓰입니다. 또한 남한에서는 웃어른의 생신을 축하하는 경우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축하합니다.”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생신’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생일을 축하합니다/축하드립니다.”와 같이 인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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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칭어·지칭어

○ 형태가 달라진 친족 호칭어·지칭어

▶ 호칭어(부름말)

대상 남 북

오빠의 아내 새언니/언니 형님/오레미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 동생/누이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서방님/ 삼촌 적은이/삼촌

언니의 남편 형부 아저씨

▶ 지칭어(가리킴말)

대상 남 북

남편 남편 남편/세대주

장인 장인/장인어른 장인/가시아버지

장모 장모/장모님 장모/가시어머니

○ 의미가 달라진 친족 호칭어·지칭어

호칭어·지칭어 남 북

큰아버지 아버지의 형

‘아버지의 형’뿐만 아니라 

‘큰아버지 연배의 지인

(친족이 아닌 사람)’도

‘큰아버지’라고 부름

  큰어머니 큰아버지의 아내

‘큰아버지의 아내’뿐만 아니라 

‘큰이모’, ‘큰어머니 연배의

지인(친족이 아닌 사람)’도

‘큰어머니’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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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호칭어·지칭어

▶ ‘동무’, ‘동지’가 붙은 호칭어·지칭어 

북한에서 ‘동무’, ‘동지’는 격식을 갖추어 말하는 공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나이, 지위가 높을 때 ‘동지’를, 비슷하거나 

아래일 때는 ‘동무’를 사용합니다. 

•이름+동무/동지: 철수 동지, 영숙 동무 등

•직위+동무/동지: 지배인 동지, 부원 동무 등

•직종+동무/동지: 운전수 동무, 접대원 동무, 리발사 동무 등

•일반 단어+동무/동지: 남성 동무, 녀성 동무, 녀동무, 처녀 동무, 어린 

동무 등

▶ ‘선생(님)’이 붙은 호칭어·지칭어

북한에서 교원, 학자, 의사 등의 정신노동 종사자에게는 ‘동무’, ‘동지’가 

아니라 ‘선생(님)’을 붙여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선생’이라는 낱말 그 자체에 

‘존경’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측과 달리 ‘-님’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 북

원장님 원장 선생(님)

소장님 소장 선생(님)

교수님 교수 선생(님)

기자님 기자 선생(님)

작가님 작가 선생(님)

박사님 박사 선생(님)

▶ ‘아바이’

남한의 ‘할아버지’와 비슷한 뜻으로, 북한에서 잘 아는 남자 노인을 친근감 

있게 부를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초면이거나 친하지 않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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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이’를 사용하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직장장 아바이, 평양 아바이, 운전사 아바이, 덕삼 아바이 등

▶‘아가씨’

남한에서는 결혼할 나이의 젊은 여성을 부르는 말로 흔히 쓰이나, 

북한에서 ‘아가씨’는 유흥업소 접대원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서, 북한에서는 

‘아가씨’라고 부르거나 불리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화법(감사, 거절, 사과, 요청, 빈말)

○ 감사하기

“남한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회사에서

남  회사 동료: (거래처 직원과 통화하며) 감사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남  회사 동료: (거래처 직원이 도착하자) 날도 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북  학철: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생각함) ‘별로 감사한 

상황이 아닌데 고맙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상대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남한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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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런 남한 사람들을 보며 ‘왜 이런 것까지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지?’라고 

처음에는 의아해한다네요. 

○ 거절하기

“돌려서 거절하는 남한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북  학철: 이거 수요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남  민정: 아, 제가 해 드리고 싶은데....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쩌죠?    

북  학철: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생각함) ‘해 준다는 기야, 

말겠다는 기야?’    

남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절의 말을 하지 않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만을 

말하거나 그냥 미안하다고만 말하기도 합니다. 거절의 말을 하더라도 ‘안 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처럼 약하게 거절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와 ‘아니요’를 확실히 말하는 것이 솔직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에서는 ‘안 된다’, ‘싫다’, ‘못 한다’라고 

분명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남한에 비해 많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거절 

표현이 다르다 보니, 서로 오해하고 당황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권할 때 사양하는 말로 남한에서는 주로 ‘괜찮다’를 

쓰지만 북한에서는 ‘괜찮다’보다는 ‘일없다’, ‘됐다’를 많이 사용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일없다’는 남한의 ‘괜찮다’처럼 정중한 사양의 말인 셈입니다.         



18

○ 사과하기

“북한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여 남한에 비해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상대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북한이라면 사과를 안 해도 될 상황에서 사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사과하는 말도 남한에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를 많이 쓰지만 

북한에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 요청하기

“북한에서 이런 말투는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남한에서 ‘-시오’, ‘-오’, ‘-라’와 같은 말투는 대화 중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진을 찍지 마시오.”, “여기에 들어가지 마시오.”와 같은 

경고 또는 알림의 글에서 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책 좀 빌려 

주시오.”, “창문 좀 열라.”처럼 상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시오’, ‘-오’, 

‘-라’가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나에게 

부탁한다기보다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북  학철: 저, 과장님....

남  과장: 무슨 일입니까?

북  학철: 오늘 저 일찍 갈 수 없겠습니까?

남  과장: 일찍 간다고? 근데 자네 말이 왜 그런가? 뭐 불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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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에서처럼 물음형으로 요청의 말을 하는 경우에 북한 사람들은 

“지금 가면 안 됩니까?”, “볼펜 좀 빌려 줄 수 없습니까?”와 같은 부정형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 부탁한다기보다는 따지는 듯한 인상을 

주어 남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요, 이 역시 북한 사람들에게는 정중한 

요청 표현이라고 합니다.   

○ 빈말(인간관계를 위해 관습적으로 하는 말)

 “‘밥 한번 먹자’ 해 놓고 왜 연락을 안 합니까?”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술 한잔 해요’, ‘밥 한번 

먹자’, ‘전화할게’와 같은 빈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경우 이런 말을 곧이듣고 연락을 기다리다 실망하기도 한다는데요, 

나중에서야 이런 말이 약속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 서로 관습적으로 

주고받는 말임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3. 맞춤법

두음법칙

남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맞춤법이 두음법칙입니다. 

남한의 맞춤법에서는 첫소리가 ‘ㄴ, ㄹ’인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현실 발음에 따라 ‘ㄴ, ㄹ’이 탈락되거나 변한 소리대로 표기합니다. 반면에 

북한의 맞춤법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이건 아니건 어느 경우에나 일정하게 

한자의 본음 ‘ㄴ, ㄹ’을 밝혀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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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북

女子 여자 녀자

年歲 연세 년세

紐帶 유대 뉴대

匿名 익명 닉명

 

남 북

良心 양심 량심

歷史 역사 력사

禮儀 예의 례의

流行 유행 류행

理髮 이발 리발

사이시옷

남한에서는 순우리말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가운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소리가 덧나더라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남 북

깻잎 깨잎

등굣길 등교길

바닷가 바다가

콧물 코물

햇빛 해빛

깃발 기발

핏줄 피줄

남 북

樂園 낙원 락원

來日 내일 래일

老人 노인 로인

樓閣 누각 루각

腦性 뇌성 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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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에서는 {  }가 수학 기호로 사용될 때에는 ‘대괄호’라고 함. 

9) 북한에서는 [  ]가 수학 기호로 사용될 때에는 ‘중괄호’라고 함.

 4. 문장 부호 

남북이 사용하는 문장 부호 중에는 이름이나 용법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부호 남 북

. 마침표/온점 (끝)점

, 쉼표/반점 반점

: 쌍점 두점

/ 빗금 빗선

“  ” 큰따옴표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대신 비슷한 

용법을 가진 인용표 《  》를 사용함. 

(북) 동무는 《내가 이겼지.》라고 말했다.

‘  ’ 작은따옴표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대신 비슷한 

용법을 가진 거듭인용표 〈  〉를 사용함. 

(북) 동무는 《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고 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가운뎃점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 소괄호 쌍괄호

{  }8 중괄호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9 대괄호 꺾쇠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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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숫자 읽기

남한에서는 외래어 단위 앞의 숫자를 한자어로 읽지만 북한에서는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로 읽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남 북

1m

2g

10kg

일 미터

이 그램

십 킬로그램

한/일 메터

두/이 그람

열/십 키로그람

그리고 북한에서는 숫자 ‘0’이 들어간 수를 읽을 때 ‘0’을 ‘공’으로 읽기도 

합니다.   

남 북

105호 백오 호 백공오 호/백오 호

2018년 이천십팔년 이천공십팔년/이천십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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